
 

교회는 죄를 단죄하지만, 죄인에게는 항상 자비를 베풉니다. 

 “교회는 ‘이것은 죄다’하고 진리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죄를 단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환영해 주며, 그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 이야기해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멸시한 자들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 교회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 자신의 죄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들, 그리고 용서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단죄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느님의 

자비 안에 있는 깊은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서 존재

해야 합니다.”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와 본당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어디에서 고통 받고 있는지, 어디에 희망을 

두는지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런 ‘나아가는 교회’를 야전

병원으로 묘사하고 싶습니다. 야전병원은 싸움터에 있습

니다. 모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크고 작은 질병들을 

치료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곳은 전투 지역에 

따라 옮겨 다닐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의료 요원과 장비를 

갖춰 부상병들이 죽지 않도록 일시적인 치료를 해주는 곳

입니다.” 

“야전병원은 응급치료를 해 주는 곳이지, 전문의를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자비의 희년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비롭고 어머니와 같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교회가 ‘상처받은 이들’의 말을 세심하게 들어주길 

바라고, 이해받기를 바라며 용서를 구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향해 밖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자비입니다.』 중에서) 

 

 

 
 

선종하신 기도의 집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2015/12/24   Berchmana Traßl           중유럽 

2016/01/19   Teresa Bucarey Pascuñan  칠  레 

2016/01/19   Michela Pegoraro           중유럽 

2016/02/03   Juliane Fischer           중유럽 

2016/02/06   Lucia Zulian          이탈리아 

2016/02/19   Lidwina Pereira           네   팔 

2016/02/22   Mansueta Reda         이탈리아 

2016/02/27   Evodia Kasberger           중유럽 

2016/03/04   Verena Portenlänger          중유럽 

2016/03/05   Theodora Haberberger       중유럽 

2016/03/18   Lioba Schiffmann            중유럽 

 
 

 

 

 
 

하느님 아버지처럼 자비로이 

 

자비의 특별 희년 
(2015년 12월 8일 ~ 2016년 11월 20일) 

  

기도의 집 
2016 년 4 월 ~ 6 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황님의 기도 지향 

4 월 

 일반지향: 가난한 농부들 

가난한 농민들이 그들의 값진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지향: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 

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치적-종교적 분쟁 속에

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증언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5 월 

 일반지향: 여성 존중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이 존중과 존경을 받고, 

그들의 중요한 사회적 기여가 높이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지향: 묵주 기도 

가정과 공동체들이 복음화와 평화를 위하여 묵주 기도를 

바치도록 기도합시다. 
 

6 월 

 일반지향: 인간 연대 

나이든 이들, 소외된 이들, 혼자 사는 이들이 대도시 안

에서도 만남과 연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선교지향: 신학생들과 수련자들 

신학생들과 수련자들이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며 그들의 

파견 소명을 지혜롭게 이끌어 줄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4월 22일  세계 지구의 날 

기후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먼 미래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인류와 동물들, 그리고 지구 도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는 4 월 22 일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

적인 대응 필요성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5월 21일  대화와 발전을 위한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 

다양한 세계에서 문화의 파괴는 범죄이며 문화의 획일화는 

막다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날의 목적은 인간을 풍요하게 

하는 다양성의 가치를 고양시키고 모든 이의 인권 존중을 향상

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을 맞아 

다양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전 인류가 함께 

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6월 17일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 

지나친 경작과 채굴 작업, 과도한 방목과 무분별한 개간 등 

인간의 활동과 기후변화로 인해 사막화 현상은 전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지 황폐화와 사막화는 

식량 문제를 초래하며 인간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우리 모두가 식량 또는 식수 공급이 가능한 모든 땅을 

보호하며. 이를 위한 관심이 필요함을 상기하는 날입니다. 

이에 우리는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맞아 이 세상이 더 이상 

사막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동시에 이미 황폐해진 토지에 

대해서는 복원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수도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4 월 18 일부터 20 일까지 요크에서 열리는 유럽

지역회의를 위하여. 

이번 지역회의부터 필립 엔딘 신부님(예수회)이 

촉진자로 함께 합니다. 

 

 미래를 향한 ‘변화’를 위해 예수수도회 전회원이 

기울이는 공동의 노력을 위하여.  

 

 칠레에서 쿠바로 옮긴 칠레-루마니아 연합(CRAL) 

수련소를 위하여.  

새 수련장인 에우도시아 수녀님은 이 곳에서 수련

1 년생(쿠바) 1 명과 수련 2 년생(루마니아) 1 명을 

동반합니다.  

 

 6 월 28 일부터 7 월 7 일까지 로마 총원에서 열리는 

2016년 양성장 연수를 위하여.  

 

 새 수련장직을 수행하는 에우도시아 수녀님(CRAL) 과 

베나뎃 수녀님(짐바브웨)을 위하여. 

 

 4 월 26 일에 수도생활 60주년을 맞는 조시 벌저 

수녀님(영국)을 위하여.  


